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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카마이클 (Amy Carmichael)

성인경

저희 부부가 에이미 카마이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약 30여년 전, 

라브리공동체와 이를 세운 쉐퍼 부부(Francis & Edith Schaeffer)가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

들 중에 그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에 대해 책을 읽거나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나 몇 년 전에야 엘리옷 엘리사벳

(Elliot Elisabeth)이 쓴 전기를 한 권 읽을 수 있었습니다.1) 그리고 최근에는 위키피디아

(wikipedia.org)를 통해 그의 저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얻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아 

그동안 읽고 느낀 바를 몇 자 정리해 봅니다.

1. 어릴 때는 까불이었으나 당찬 처녀였다. 

에이미 카마이클2)은 1867년 12월 6일 영국 아일랜드 북쪽 바닷가 마을 밀라일(Millisle)에서 정미

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데이비드(David)와 어머니 캐스린(Catherine) 사이에 4남3녀 중 장녀로 태어났

습니다. 

어릴 때에는 지붕 위에 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등, 에이미는 가족들로부터 

“지독한 까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썽을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버지의 아일랜드 

특유의 굳은 소신, 어머니의 믿음과 용기, 북아일랜드 장로교의 엄격성, 추운 겨울바다가 길러준 억

척스러움,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 원리 등이 한데 어우러져 야무진 소녀로 자랐습니

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집을 떠나 3년 동안 요크셔 주에 있는 헤로게이트기숙사학교의 말보루 

하우스에서 숙녀로서 가져야 할 기본 교양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벨파스트

(Belfast)에서, 당시에 에이미는 겨우 17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서는 여직공들을 위한 공부반을 지도했고 YWCA에서는 야학을 맡아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직공 사역이 소문이 나서 그가 21살이 되던 1888년에는 YWCA 야학에 약 500 여명의 여직공들

이 성경공부, 밴드연습, 찬양연습, 바느질클럽, 기도회 등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몰려오는 여직공들을 

위해 친구들과 비록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양철 예배당’을 지어 헌당식을 올리는 과정에서 터득한 재

정정책원칙3)은 에이미가 얼마나 용기 있고 믿음이 좋은 당찬 처녀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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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서 실패하고도 다시 인도로 간,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1890년에는 한 사람을 위해 500여명을 가르치던 잘 나가던 처녀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가 선

교지로 떠날 때까지 2년간 지극정성으로 섬긴 한 사람은 지병으로 고생하던 윌슨(Robert Wilson)이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윌슨은 케직사경회 재정 후원자였으며, 탄광업자였고, 1886년에 있었던 벨파스트 케직사경회 이후

로 카마이클 가족과 친해진 사람이며, 에이미가 친 아버지를 여의고 외로웠을 때에 “영적인 아버지”

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에이미의 장래에 가장 든든한 경제적, 정서적, 영적 후원자가 되어 주었

는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윌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892년에 케직사경회의 첫번째 선교사로 파송 받아 다음해 5월에 일본 

마스에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타문화선교의 어려움과 언어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에 먼저 

와 있던 벅스턴 선교사로부터 여유, 관대, 친절, 보호와 같은 사랑의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공부하는 중에 뇌염에 걸려 아쉬운 작별을 하고 상해에서 쉬다가 콜롬보를 둘러 

윌슨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약 1년 후, 윌슨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다시 케직사경회로부터 재 파송을 받아 인도 방갈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

정은 벨파스트와 일본을 거쳐 이제 인도에서 불타게 되었습니다. 

        

3. 산적 두목과도 친구가 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에이미가 인도에서 겪었던 일화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소문난 무법자요 로빈후드 같은 

산적 떼 두목이었던 라즈(Raj)라는 남자와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그를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같

이 재미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라즈를 만나기 위해 백방

으로 노력한 결과, 그를 밀림 속 비밀 아지트에서 만나 안면을 트고 친구를 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후 라즈가 범죄 행위와 탈옥을 반복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에이미

가 ‘라즈가 갇혀 있는 교도소의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죄수들이 탈옥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에이미가 꿈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그를 만나러 감옥에 도착해 보니, 옥문이 진짜 열렸으나 그 산적 

두목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감방에 앉아 있었답니다. 에이미가 그에게 “세례를 받겠느냐?”고 했

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기에 목사를 초청하여 곧 바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했

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동료들과 감옥에서 탈옥한 라즈를 인도 경찰 300명이 추적을 하고도 잡지 못했으나 에이

미가 비밀리에 숲 속에서 만나 “당신이 이제는 나쁜 짓을 그만 하고 무기 없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

고 싶소.”라는 말을 전했는데, 얼마 후에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산적은 죽기 전에 에이미에게 자기 자식들을 미리 부탁해 두었답니다. 에이미는 강

한 여자였으나 인간미가 넘치고 친절하여 많은 사람들을 푸근하게 했습니다.

4.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의 “암마”였다.

처음에 에이미는 인도에서 성공회의 규방선교회가 추진하고 있던 의료선교를 많이 했는데, 방갈로

에서 팔람코타, 파나이빌라이 그리고 도나부르4)까지 가서 천막을 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1901년 3월 

7일,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릴 때에 엄마에 의해 힌두교 사원에 바쳐져서 그곳에서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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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직전에 도망쳐 나온 소녀 프리나가 에이미의 가슴에 안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프리나는 그 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엄마처럼 나를 무릎에 안고 뺨에 뽀뽀를 해 

준 사람이 에이미였습니다. 그 날부터 에이미는 나의 암마가 되었고 나는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프리나 때문에 에이미는 “어린이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시집도 가지 않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암마”가 되었습니다. 타밀어로 ‘암마(Ammai)’는 ‘엄마’라고 합니다.

에이미는 진정한 암마 노릇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버려진 아이들의 도피성, 도나부르공동체(Dohnnavur Fellowship)입니다. 

거기에는 부모들이 버린 아이, 사원에서 도망 나온 아이, 사원으로 팔려가던 아이, 집 나온 아이, 병

들어 버려진 아이, 미혼모들의 아이들이 모였고5) 1951년 1월 18일 에이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았을 때에는 공동체 식구는 병원 동역자들을 포함하여 약 1,000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

간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거나 훌륭한 인도의 

일꾼들이 되었을까요? 

 

5.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후원회를 조직하지 않은 기도선(祈禱船)의 선장이었다. 

에이미는 인도에서 50년간 때로는 수 백 명, 수 천 명을 먹이면서도 한 번도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정 후원회를 조직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

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책 제목처럼, [전대도 없이(Nor Scrip)]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로 살았습니

다.6) 도나부르 기도선(祈禱船)의 선장다운 그의 재정 운영원칙에 대한 언급들을 몇 가지 수집해 보

았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중심이다. 기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둘째, 기도 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돈이다.      

셋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우리 대신 누가 부탁하도록 허락하지

도 않는다. 

넷째, 누가 묻지 않는 한 우리의 필요를 알리지 않는다. 물을 때라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리기

보다 될수록 침묵한다. 왜냐하면 다른데 가야할 돈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돈 외의 다른 필요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알린다. 예를 들어, “색연필과 장난

감 딸랑이가 더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장도장이 찍힐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될 때”를 기

다린다. 즉 “지목헌금”이나 “공사 착수금”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 증표가 보이기 전에는 일

을 시작하지 않는다.

일곱째, 하나님은 친히 지시하신 돈에만 책임을 지시며 장부를 결재해 주신다. 

여덟째, 오해나 부정이 있는 돈은 돌려주거나 받지 않는다.

아홉째, 헌금마다 각기 사연이 있다. 헌금은 지목한 대로 사용한다. 그 예로 미국에서 온 260달러

는 “뭔가를 끝마치는데 사용해 주세요.”라는 메모대로 ‘방충망’을 다는데 사용했다. 

열째, 우리가 손익을 따지고 있을 동안 사탄은 기회를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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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리에도 “학생, 재정, 동료를 광고나 모금, 모집을 통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이미 카마이클과 죠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가 가졌던 100년 전 기도

로 살아갔던 이런 믿음선교(faith Mission) 정신을 본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 있

던 시대가 부럽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굶어 죽을 작정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 큰 보자기로 묶을 정도 이상의 살림을 원치 않았던 청빈한 순례자였다.  

그러면 카마이클은 스트레스도 안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여전사라고 하더라도 매일 

수 백 명의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고, 그들이 머리를 기대고 잘 침대나 방과 시설물도 필요하고, 

매일같이 고장 나는 시설물 수리비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최저 월급이라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재

정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면 말도 아닙니다. 에이미 카마이클도 인간인지라 그도 종종 이런 고

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었다.” 믿음의 여전사 입에서 “당연히”, “스

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래의 시를 한 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잡한 인생길의 압박감과, 

끝없이 흐르는 삶의 물소리,

발이 파묻히는 진흙까지도, 

주여 그대로 견디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높이 드소서, 

별에서 별로 오르렵니다.

머나먼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와 함께 인생길 걷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도 없었습니다. 만약 비결이 있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

고 이빨을 깨물고 참거나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큰 보자기로 묶을 정도 이상의 살림을 원치 않는다.”고 자주 말했던 에이미가 남긴 유산은 

방 한 칸에 걸려 있던 액자 몇 개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필기도구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

의 최대 호사(好事)는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과 “책에 둘러싸여 독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

니다. 그는 가난한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산 청빈한 순례자였습니다.

7. “쓰레기처리장”을 섬길 좋은 동료를 찾던 고집쟁이였다. 

저희 부부는 라브리를 종종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에이미는 도나부르 공동체를 

“쓰레기처리장”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에이미도 바울 사도

가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린도전서 4:13)는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레기처리장에서 같이 일할 동료들이지만 동역자

를 구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굴었고 그것만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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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기도 동역자들은 도나부르의 기도제목을 매일 같이 하나님께 아

뢰는 사람들이고, 현장 동역자들은 매일 수 백 명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생사

고락을 같이 하던 보모, 목사, 약사, 간호사, 의사, 요리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 작가들이 찾아낸 “도

나부르 공동체의 비수 같은 현장 동역자 찾기 어록”을 읽어보면 쓰리기장 청소부 조건치고는 그 기

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에서 일할 사람은 사려 깊은 지성에 연단된 성품

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나부르 일에 비하면 설교는 찻숟가락의 은

혜로도 족하나 이 일에는 강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주님과 우리에게 십자가가 매력적

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 오지 마십시오. 아주 천한 일들도 그 분의 이름을 위해 즐겁게 일 할 수 

있거든 오세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고집이 세고”, “독재자이며”, “극단적인 데가 있으며”, “아무도 그렇게 살 사람

은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녹 쓸기보다는 탈진하고 말겠다.”는 그의 

소원대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살다가 도나부르 공동체와 15권의 저서를 남기고7) 선한 싸움을 싸

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향년 84세에 인도에서, 그가 그토록 사모한 주님 곁으

로 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a chance to die)를 엿보

고 있는 에이미 카마이클과 같은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1) 에이미 카마이클에 대한 전기는 현재 두 권이 있다. Elliot, Elisabeth, A Chance to Die: the Life and Legacy of Amy 

Carmichael.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Company, 1987.(엘리자베스 엘리오트 저, 윤종석 역, 홍성사). 

Wellman, Sam, Amy Carmichael: A Life Abandoned to God. Barbour Publishing, 1998. 

2) 약력은 다음과 같다.

   1867. 12. 6. 북아일랜드에서 4남3녀 중 장녀로 출생. 

   1892. 7. 케직사경회 제1호 선교사로 파송 받아, 다음해 5월에 일본 마스예에 도착하여 언어를 공부 하는 중에 일본 뇌염

이 걸려 귀국.

   1895. 7. 26. 케직사경회의 재결정으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아, 그 해 9월 인도 방갈로에 도착하여 언어와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의료선교와 천막교회 사역을 함. 

   1901. 3. 7. 힌두교 사원에서 도망 나온 어린 소녀 프리나를 구출한 것을 계기로 도나부르공동체(Dohnavur Fellowship) 

사역을 시작함.

   1918. 1. 사내아이들을 받아들임. 1926년에는 70 여명의 사내아이들이 공동체에 살게 됨. 

   1931. 10. 밤중에 구덩이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등뼈가 부러진 이후로 휠체어로 이동. 

   1948년, 목욕탕에서 다시 넘어져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됨, 그러나 일상 업무와 편지쓰기와 책 집필을 계속했는데 말년에

는 구술을 시킴.

   1951. 1. 18.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이 때 도나부르에는 약 1,000 명이 거주함.

3) 첫째,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니라.” -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분이 필요한 돈을 책임져 주실 것 

아닌가? 둘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 불평하며 내는 돈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를 기대하면 되겠는

가? 셋째, “나의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 꽃과 열매를 바라기 전에 우리의 뿌리가 잘 자라는지 봐야 

하지 않겠는가?

4) 도나부르(Dohnavur)라는 말은 도나(Dohna) 백작이라는 사람이 보내온 돈으로 세운 마을 이름이며 에이미가 인도에 도착

하기 68년 전인 1827년에 테네벨리 지역에서 일했던 찰스 레니어스(Charles Rhenius) 선교사가 세운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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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04년 3월 1일에는 생후 13일 된 사원 아기가 에이미의 품에 안기게 되기도 했고, 가끔은 병이 돌아 수십 명씩 죽기도 

했으며, 1918년부터는 사내아이들도 받아들이므로 남녀가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나 에이미 사후에는 남자들은 더 이상 받

지 않는다고 한다.

6) 지금도 남아 있다는 도나부르 공동체의 기도 법칙은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미 아시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는 마치 줄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 분께 조를 필요가 없다. 셋째, 우리는 아버

지께 할 일을 일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분은 할 일을 친히 아신다. 

7) From Sunrise Land: Letters from Japan, Marshall 1895, Things as they are: mission work in southern India, London: 

Morgan and Scott (1905), Lotus Buds, London: Morgan and Scott (1912), Ragland, Pioneer, Madras: S.P.C.K. 

Depository (1922) (biography of Thomas Gajetan Ragland), Walker of Tinnevelly, London: Morgan & Scott (1916) 

(biography of Thomas Walker), Candles in the Dark,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June 1982), Rose from Brier,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June 1972), Mimosa: A True Story, CLC Publications (September 2005), If,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June 1999), Gold Cord,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June 1957), Edges of His Ways, Fort 

Washington: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55), Mountain Breezes: The Collected Poems of Amy Carmichael,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August 1999), Whispers of His Power, CLC Publications (June 1993), Thou Givest They Gather, 

CLC Publications (June 1970), Ploughed Under: The Story of a Little Lover,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SPCK) (1934), Kohila: The Shaping of an Indian Nurse, CLC Publications (July 2002)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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